
G F - P E T
엔지니어링플래스틱 P E T는 강화그레이드로서 통상 Glass Fiber를 3 0 %정도 첨가한 것이 사용되는

데, PET의 경우 G F를 첨가했을 경우 성형성과 강도, 열안정성이 뛰어나게 증가한다. 

G F - P E T의 장점은 인장강도와 열변형온도가 상당히 높아 초기에는 G F - P E T가 P B T의 수요를 일부

대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성형가공성의 문제때문에 수요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.

GF-PET 성형가공상의 문제는 P B T의 경우 예비건조시 D r y e r로 가능한데 G F - P E T는 수분흡수력이

크기때문에 제습건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수분과의 접촉을 항상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 가공

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.

국내의 GF-PET 생산기업은 동양나이론, LG화학, 삼양사 등 P B T를 생산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

으로서 연간 생산량은 1 0 0톤에서 많게는 5 0 0 ~ 6 0 0톤 수준에 머물고 있다.

일반적인 통계자료는 G F - P E T의 수요를 폴리에스터계 엔지니어링플래스틱 품목에 넣거나 P B T의

수요에 포함시키는데 이것은 G F - P E T의 주원료나 용도, 기능 등이 P B T와 비슷해 G F - P E T의 단점

이 극복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가격에 따라 상호 대체하며 사용하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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